
한화케미칼, 회사채 발행차질 “위기”
3년물 1000억원 수요예측 빗나가 … 2015년 15차례 평가에서 첫 미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회사채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진행

된 수요예측에서 한화케미칼이 처음으로 미달됐다.

1월28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2월5일 3년물로 1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전일 수요예

측을 실시했다.

한화케미칼은 희망금리밴드 상단을 개별민평금리에서 10bp를 얹어 제시했지만 밴드 안으로 들어온 수요는

830억원에 그쳤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총 수요는 1130억원이었지만 밴드 밖으로 들어온 300억원은 유효수요로

인정되지 않았다.

2015년 진행된 총 15차례의 회사채 수요예측 가운데 처음으로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한화케미칼은 밴드 밖

으로 들어온 주문도 유효수요로 잡을지를 두고 주관사와 협의하고 있다.

유효수요 폭을 넓히면 금리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인수단이 구성돼 있어 미달 판정이 나더라도 1000억원

의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문제는 없으며 인수 증권사가 부담을 떠안는다.

시장 관계자들은 한화케미칼이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금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 투자 수요가 많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는 2014년 최고점 대비 60% 이상 폭락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으며, 태양광 사업

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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